
무더위를 식혀 준 여름 피서의 메

카 제주지역 해수욕장이 2달 간의

운영을 종료했다.

3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 따

르면 올여름 제주지역 12개 지정

해수욕장에는 총 129만7190명이 방

문해 제주 바다를 즐겼다.

지역별로 살펴보면 곽지 금능

김녕 함덕 등 제주시 지역 8개 해

수욕장에 101만6450명, 중문색달

표선 등 서귀포시 지역 4개 해수욕

장에 28만740명의 이용객 몰렸다.

이는 2020년 101만5881명, 2021

년 99만3064명의 방문객과 비교해

서는 늘었지만, 코로나19 이전인

2019년 방문객 191만4579명에 비해

서는 67.75% 수준으로 집계됐다.

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

맞는 여름 휴가철이었지만 물놀이

시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 두

기, 화장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

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

칙이 적용됐고 인파가 몰리는 지정

해수욕장을 피해 해안이나 항 포구

의 개별 물놀이객이 증가하며 코로

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

것으로 분석된다.

해수욕장 운영 기간 동안 각종

수난사고 등 안전사고도 잇따랐다.

제주소방안전본부의 일일 상황

보고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8월 30

일까지 구조 244건, 구급 67건, 현

장 처치 2134건, 안전조치 2571건

등의 소방활동이 진행됐다. 또 해

수욕장에서 미아 찾기 활동도 19건

실시됐다.

같은 기간 제주지방해양경찰청

의 연안사고 통계를 보면 올해 해

수욕장에서는 해경에 의해 5명의

물놀이객이 구조됐으며, 항 포구에

서는 8명이 구조됐다. 또 갯바위에

서는 8명이 구조됐다. 김도영기자

8월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

자 수가 5만명을 넘어섰다.

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

지난 30일 하루 동안 1431명이 확

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

5시까지 795명이 확진됐다. 이로써

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32만1778명

으로 잠정 집계됐다.

특히 이달 들어 누적 확진자 수

가 5만900명으로 5만명을 넘어섰

다. 제주에선 지난 4월 5만4819명

이 확진된 이후 5월 1만263명, 6월

4049명으로 감소세를 보인 이후 7

월 3만1629명이 확진되며 확산세가

이어졌다. 이날 0시 기준 최근 일주

일 사이 8975명이 확진 판정을 받

았으며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

1282명을 나타내고 있다. 이는 전

주 대비 4298명이 감소한 수치다.

연령 별로는 0~9세(10.5%), 10~

19세(15.2%), 20~29세(12.1%), 30~

39세(12.8%), 40~49세(14.9%), 50~

59세(13.9%), 60~69세(10.7%), 70~

79세(6.1%), 80세 이상(3.8%) 등의

분포를 보이고 있다.

격리 중인 확진자 수는 7685명이

며 이중 7662명이 재택치료를 받고

있다. 강다혜기자

지난해 제주지역 아동학대 의심사

례 신고접수 건수는 1000건이 넘은

것으로 나타났다. 아동보호전문기

관장과 종사자를 통해 신고되는 사

례가 많았고 피해아동 발견율은 전

국 평균보다 높았다.

이는 보건복지부가 31일 국회에

제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

서 에 담긴 내용이다. 아동학대 연

차보고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

2019년 이후 매년 아동학대 현황

등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

자료다.

이번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

학대 신고접수는 전국 총 5만3932

건으로 전년 대비 27.6% 늘었다. 전

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

대로 판단된 사례는 그중 3만7605

건(지난해 대비 21.7%↑)이었다.

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전체 사례

중 83.7%를 차지했다. 재학대 사례

는 5571건으로 2020년에 비해 2.8%

p 증가한 14.7%를 보였다.

보건복지부는 신고접수와 아동

학대 판단 건수가 예년보다 크게

증가한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

한 국민의 관심, 정부의 신고의무

자 교육 강화, 코로나 장기화로 단

계적 일상 회복 이후 학교 등 외부

에서 위기징후를 발견하는 사례가

늘어난 점 등을 꼽았다.

시도별로 분류된 통계에서 제주

는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

건수가 17개 시도 전체의 2.1%인

총 1115건으로 파악됐다. 신고의무

자가 신고한 사례는 464건으로 신

고자별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

종사자 299건, 초 중 고교 직원 80

건,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8건, 아

동복지시설 종사자 15건 등이다.

비신고의무자의 신고 유형 651건

중에서는 부모 215건, 아동 본인

182건, 이웃 친구 74건, 낯선 사람

37건, 형제 자매 20건 등으로 신고

된 사례가 많았다.

아동인구 1000명당 피해아동 발

견율은 제주가 6.47‰로 전국 평균

(5.02‰)을 웃돌았다. 울산

(14.68‰), 전라남도(7.71‰), 전라

북도(7.62‰)에 이어 네 번째로 높

은 수치다. 아동학대 신고와 판단

이 증가하면서 발견율도 높아지고

있으나 미국(2020년 8.4‰) 등 해

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

했다. 이와 함께 제주의 사망사례

피해아동은 1명이었다. 진선희기자

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제

주시 한경면 청수리에서 70㎝ 길이

의 화살에 맞은 개와 관련, 시민 제

보를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.

3살 말라뮤트 믹스견으로 추정되

는 이 개는 몸에 화살을 관통당한

채 26일 오전 8시29분쯤 청수리 마

을회관 인근 도로에서 구조됐다.

이후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화살

제거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 중

에 있으며,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

것으로 전해졌다. 신고전화 064-

760-1268. 064-760-1325 또는 국번

없이 112. 김도영기자

고민수 민선 초대

제주시장이 31일 오

전 별세했다. 향년

89세.

고인은 1995년 7

월~1998년 6월 제19

대 제주시장을 역임했다. 제주도

지역경제국장, 북제주군수, 제주시

부시장,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등으

로 공직에 몸담았고 대한노인회 제

주시지회장, 대한적십자봉사회 제

주도협의회장, 고씨종문회총본부회

장, 제민일보 대표이사 사장, 탐라

종묘문화재단 이사장도 지냈다.

유족으로는 고길림 전 제주시 부

시장, 고송림 전 제주은행 지점장

등이 있다. 발인은 오는 3일 오전 7

시 부민장례식장. 장지는 조천읍

와흘 선영. 연락처 010-3166-8003,

010-3169-8400.

벌초가 집중된 지난 주말 동안 18

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.

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과 28일

이틀간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총

18명(면허취소 9명 면허정지 9명)

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. 18명

의 운전자 중 벌초가 이뤄진 낮 시

간대에 적발된 경우는 총 7명(면허

취소 1명 면허정지 6명)이었다.

앞서 제주경찰은 벌초를 끝낸 뒤

음복주(酒)를 마시는 사례가 늘 것

으로 예상,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

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.

단속 사례를 보면 27일 오후 1시

45분쯤 제주시 해안동 한 도로에서

벌초를 끝내고 막걸리 두 잔을 마

신 50대 운전자가 면허정지 수치인

혈중알코올농도 0.06%로 단속됐다.

다음날인 28일 오전 6시42분쯤에

는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새벽

까지 술을 마신 후 벌초에 나섰던

20대 운전자가 면허취소 수치인 혈

중알코올농도 0.195%로 적발됐다.

이 밖에도 점심을 먹으며 막걸리

한 잔을 마신 50대 운전자 2명이

각각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

농도 0.03%, 0.036%로 단속되기도

했다.

경찰은 추석 전 벌초가 마지막으

로 이뤄지는 3일과 4일에도 음주운

전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.

제주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

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

야 한다 고 말했다. 송은범기자

사 회2022년(단기 4355년) 9월 1일 목요일4

해수욕장 운영 마지막 날인 31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관계자들이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. 이상국기자

벌초 후 마신 막걸리, 결과는…■ 보건복지부 분석 2021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

제주 1115건 신고… 전국의 2.1% 차지


